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	–	얼마나	달고	부드러운	말입니까!		평
화는	인간의	영혼이	애타게	찾고	간절히	바라
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았지
만	그것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
입니다.	 	평화는	돈으로	살수없고	지혜로	찾
을수	없으며	명예로도	유혹할수	없는	것입니
다.	 	당신도	또한	별	성
과없이	 그것을	 찾고	 있
을지	모릅니다.		이	평화
가	없기에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다른사람들에게	화
풀이를	 하고	 스스로	 목
숨을	끊을려고까지	했습
니까?		당신은	평화를	얻
기위해	마약을	할수있지
만	그	효력이	끝나면	잠
시	누렸던	평화는	곧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어떤사람들은	초월적인	명상이나	요가를	합니
다.		어떤	의학보고서에	의하면	18개월이상	이
것을	한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두배나	높은	정신질환을	앓게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	은둔생활을	하지만	



다른사람들에	있는	정서불안의	원인이	자기자
신들과도	별	차이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은
둔생활에서	 얻는것은	
자기자신에	 내재하는	
부패를	직면하는	결과
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겪는	삶
의	어려움속에서	평화
와	고요함을	얻지못한
다면	살아야	할	이유
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당신에게	이	쪽지를	전하는	목적
은	당신을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유일
하신	분께	소개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분께
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
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말이	아니고	당
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삶을	돌보시는것을	증명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의	말씀입
니다.	평화를	소유하시고	당신에게	주겠다고	약



속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안에	있는것외
에	아무도	당신에게	평화를	줄수	없읍니다.		그
분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분의	이
름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에게는	 실
제로	있는것도	아닌데	어
떻게	볼수도	없는	사람으
로부터	무엇을	받을수	있
다는	 말이요?”라고	 당신
은	말할지	모릅니다.	 	만
일	예수님이	당신에게	실
제로	계시다면	당신은	이
미	이	평화를	지니고	있습
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을	그분으로부터	분리하고	
있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려는	평화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는	당신	자신의	
죄입니다.		마음속	깊이	우리는	옳고	그른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양심의	소
리를	무시할때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막는	것입
니다.			다음	인용구절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네가	나의	명령에	귀기울였



다면	너의	평화는	강과	같았을것이고	너의	의는	
바다의	파도같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
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
실	것이요.”
	 이	평화를	얻는것은	당
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당
신이	정말	평화를	원한다
면	당신	삶속에	있는	잘못
된	 것들이	 무엇이던간에	
그것들로부터	돌이키고	예
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는	당신과	나의	죄값을	자
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
으므로	당신이	지은	어떤	죄든지	용서할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용서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
면	그분께서	당신으로부터	요구하는	그	어떤것
에도	순종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것을	한다면	당신이	이해할수	없는	넘치는,	결
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	참	평화를	얻게	될것입니
다.		당신의	죄가	사하여질때	평화의	왕	예수님은	
당신에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	될것입니다.		



	 평화와	죄와	병에서	자유케되는것은	함께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
시고	죽으신것은	우리를	죄뿐만	아니라	아픔과	
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구
주로	모셔	들일때	그분은	
당신의	영혼에	용서와	평
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까지	 치유하십
니다.		다윗왕은	이것을	경
험한	후	“내	영혼아	네	모
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주
님을	찬양하며	그	축복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뵙고	그분의	평화를	받
을때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이	당신의	마음으
로	부터	곧	사라질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
오.		또한	당신의	삶이	전쟁과	미움으로	찢어
진	이	세상에	평화와	고요함을	가져다줄수	있
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예수님	당신은	평화의	왕이시며	저는	당신
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으로부터	저를	분
리하는	것은	제	죄라는	것을	압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의	죄
된	마음을	당신의	귀한	피
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당신을	저의	하
나님	저를		구원하시는	주
님으로	영접합니다.	 	당신
께서	저에게	말씀	하시는대
로	행하도록	저를	도와주시
옵소서.		저를	완쾌케	하여
주시고	당신의	평화를	주옵
소서.		아멘.


